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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이 주 영 오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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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서 우울과 비행이 공존하는 집단을 확인하고, 이러한 공존 집

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성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1,636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상 집단”, “중간 우울 집단”, “심

한 우울 집단”, “중간 비행 집단”, “우울-비행 공존 집단”의 총 5개의 잠재계층이 확인되었으

며, “우울-비행 공존 집단”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공존 집단

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 대상의 연령대 및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정서적인 문제를 함께 경험하고 있

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높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유

발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비행, 공존장애, 기질, 성차, 잠재 프로파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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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라 불리우

는 혼란의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변

화를 동반하며,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상의

문제는 물론, 개인 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

여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야기한다

(Roesner & Eccles, 1998). 청소년기의 정신장애

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하

나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내적인 증상이 주가

되는 정서장애(emotional disorder) 또는 내재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이고, 다른 하나는 여

러 가지 이유로 유발되는 행동 문제가 주가

되는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 또는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 disorder)이다. 이 두 가지 장애

의 증상은 겉으로 표현되는 양상은 매우 상반

되나 실제로는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것 이

상의 높은 비율로 공존하는 경우(comorbid

disorder)가 많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에서 보

고되고 있다(Capaldi, 1991; Wolff & Ollendick,

2006). 또한, 국제질병분류 10판(ICD-10)에서는

이에 대해 ‘우울성 품행장애(depressive conduct

disorder)’라는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고 있으

며,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성 품행장애’가 독

립적인 진단 단위로서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

지기도 하였다(Simic & Fombonne, 2001).

최근에는 이러한 공존장애(comorbidity)에 대

한 단순한 역학을 넘어 공존장애의 원인론 및

이러한 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서 우울과 비행이 얼마

나 빈번하게 동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 그러한 공존장애가 얼마나 안정적으

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알아본 한 연구에서는

(Ingoldsby, Kohl, McMahon, & Lengua, 2006) 431

명의 청소년들을 5학년 때와 7학년 때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남녀 모두에 있어서 아동 후기

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공존장애의 비율이 비

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5학년 때 품행문제 집단이었던 상당수의 아동

들이 7학년 때에는 공존장애 집단으로 옮겨갔

으며, 공존장애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품행

문제와 우울 점수가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국내에서도 우울과 비행(또는 품행장애)의

공존장애에 대한 성차 및 시간적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추세

이다. 소년원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공존장애의 성차를 보다 구

체적으로 다루었는데(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남자들은 우울/불안 수준에 따

라서 진로 문제, 학교 부적응, 충동/과다행동

및 비행의 정도가 달랐지만 여자들은 우울/불

안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남자 비행 청소년

들은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이들보다 더욱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

여자 비행 청소년들은 우울/불안 수준에 따른

충동/과잉행동의 차이가 없었다. 김희화(2001)

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비행을 2회

측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비행 행동의 지속

성에 따라 ‘지속적 비행자’, ‘비행 중지자’, ‘초

기 비행자’, ‘일반아’로 구분하여 집단 비교를

하였다1). 그 결과, 1차 평가 시에는 비행을 보

이지 않다가 2차 평가 시에 비행을 보인 ‘초

1) 본 논문에서는 1, 2차 시기 모두 비행을 보인 집

단을 ‘지속적 비행자’, 1차 시기에는 비행을 보였

으나 2차 시기에는 비행을 보이지 않은 집단을

‘비행 중지자’, 1차 시기에는 비행을 보이지 않았

으나 2차 시기에는 비행을 보인 집단을 ‘초기 비

행자’, 1, 2차 시기 모두 비행을 보이지 않은 집

단을 ‘일반아’라고 임의적으로 명명하였다. 본 논

문에서 ‘초기 비행자’라는 명칭은 ‘early- onset’이

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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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비행자’와 1, 2차 모두 비행을 보인 ‘지속

적 비행자’가 ‘일반아’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우울과 비행의 공존장애는 한 가지 장애

만 있는 경우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적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Nottelmann & Jensen, 1995). 공존장애 청소

년들은 약물 남용의 위험이 더 높고 성적인

문제 행동을 일찍 나타낼 뿐만 아니라

(Marmorstein & Iacono, 2001),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며(Renouf, Kovacs, & Mukerji, 1997), 대인

관계도 부적응적이다(Cole & Carpentieri, 1990).

또한, 공존장애는 학업적 실패, 빈번한 자살

시도, 약물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저조한 반응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Little & Garber,

2005) 임상적으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많은 연구들이 우울과 비행의 공존장애에 대

한 원인론 또는 발달적 관련성에 대해 규명하

고자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근

원적인 기제나 본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제한적이다(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Wiesner, 2003).

공존장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의 설명이 존재한다. 하나는,

한 가지 장애가 다른 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접근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두 장애에 공통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접근이다. 전자의 접근 방법에서는

비행이 우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행

이 우울로 연결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가장 대

표적인 모델이 ‘실패 모델(failure model)’이다

(Capaldi, 1991). 이 모델에 따르면, 비행 행동으

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발달적

실패 경험(예: 유능감 결여,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반응, 또래 거부, 부모-자녀 갈등, 학

업 실패 등)이 우울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

하여, 결국 공존장애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후자의 접근 방법에서는 두 장애의 위

험 요소가 같기 때문에 두 장애가 빈번히 동

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록 위험 요소

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매

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

한 접근에서 흔히 언급되는 위험 요소들로는

부모의 정신병리, 정서 조절, 인지적 왜곡 결

함, 사회정보처리 능력 등이 있다(Wolff &

Ollendick, 2006).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과 공존

장애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

히 밝혀진 바가 없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우울-비행 공존

장애가 다른 장애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위험

요소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

이 타고나는 기질(temperament) 특성을 살펴보

았다. 즉, 우울-비행 공존장애를 경험하는 청

소년들은 우울이나 비행을 단독으로 보이는

청소년들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기질이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개

인의 정서, 행동 스타일로 시간에 걸쳐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

성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특히,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관해 연구해 온

Cloninger(1987, 2004)는 기질을 ‘다양한 환경

자극 유형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는 적응 체계

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하며, 다음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확인하였다: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새로운 자극에 의해 행동이 활성화되

는 경향), 위험회피(harm avoidance: 위험한 자

극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 사회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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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reward dependence: 사회적 보상 신호에

대한 민감성), 인내력(persistence: 지속적인 강

화 없이도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1994)은 Cloninger

의 모델에 근거하여 ‘기질 및 성격 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도 유아부터 성인에게까

지 모두 실시 가능한 ‘기질 및 성격검사 시리

즈(TCI-family)’가 표준화되어 완간되었다(민병

배, 오현숙, 이주영, 2007). TCI가 개발된 이후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기의 정신병리와의 관련

성을 알아본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수행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높은 자극추구 성

향이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고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내재화 문제들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Ruchkin, Eisemann, & Cloninger, 1998;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

Schmeck & Poustka, 2001). 특히, Rettew,

Copeland, Stanger와 Hudziak(2004)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를 동시에 보이는 공존장애 집단의 경우 높은

자극추구 점수와 높은 위험회피 점수로 유의

미하게 예측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국내에서는 임진현(2005)이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 459명을 대상으로 우울-품행장

애성향 집단, 우울 집단, 품행장애성향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들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모두 높았

고, 우울 청소년들은 위험회피, 품행장애성향

청소년들은 자극추구가 높았다. 최근 Cloninger

의 4가지 기질 차원에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s analysis)을 적용하여 3가지 기질

패턴(Disengaged, Moderate, Steady)을 찾아낸 연

구에서는(Rettew, Althoff, Dumenci, Ayer, &

Hudziak, 2008)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모두

높은 Disengaged 기질 패턴이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렇듯,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모두 높은

청소년들은 소위 ‘밀고/당기는 패턴(push/pull

pattern)’(즉, 이들은 자극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을 찾아다니지만, 이와 동시에 한

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한다)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장 극렬한

갈등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특성이 곧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공존 병리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울과 비행은 모두 청소년기에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데(Cohen, Cohen, Kasen,

Velez, Hartmark, Johnson, Rojas, Brook, &

Streuning, 1993), 특히 공존장애가 피크(peak)를

이루는 지점은 대략 만 13-14세로 알려져 있

다(Beyers & Loeber, 2003). 청소년 후기(만 15세

이후)가 되면 비행은 대체로 감소하기 때문에

공존장애가 확인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청

소년 초기 또는 중기(만 12세-15세)가 공존장

애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우울과

비행의 공존장애에는 일반적으로 성차가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존장애는 남자에

게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Keile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Zoccolillo(1992)는 남자의 경우 공존장애

가 청소년기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중기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공존장애의 성차는

연령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단, 청소년기에 품행장애가 발병하는 경우에

는(adolescent-onset) 남자보다 여자의 증상이 더

심각한 경향이 있는데, Loeber와 Keenan(199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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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성차의 역설(gender paradox)’로 설명하였

다. ‘성차의 역설’이란 본래 Taylor와 Ounsted

(1972)가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정 장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증상의 심각성

은 커진다는 의미이다. 즉, 청소년기에 우울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품행장애 문제의 심각성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다는 것인데, 다시 말

해, 일단 여자들이 행동장애 기준을 만족하면

공존장애를 발달시킬 위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에는 아직 공존

장애와 관련하여 성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는 바, 본 연구에서 공존장애에 성별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울과 비행의 공존장애를 다룬 지금까지

의 횡단 연구들은 연구자가 우울과 비행을

평가하는 척도 상에서 기존에 알려진 절단점

(cut-off point)을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하위집단

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여 우울과 비행의 정도

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잠재계층

(latent class)을 탐색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울-비행 공존 집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

재 프로파일 분석은 관찰되지 않는 집단 내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관심을 갖는 개인-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의 분석 방법으로

서(Muthen & Muthen, 2000), 이러한 방법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

의 하위집단을 발견해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Muthen, 2004).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잠재 프

로파일 분석을 통해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 집

단에서 우울-비행 공존 집단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다음으로, 우울-비행 공존 집단이 어떠

한 기질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알

아보고, 공존 집단에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우울-비행 공존 집단은 높은 자극

추구와 높은 위험회피 기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공존

장애에 훨씬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적으로 주요 관심이

되는 청소년기 공존장애의 원인론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3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일차적으로 임의

응답 및 무성의한 응답 사례를 제외하였고,

설문에 포함된 각 척도의 결측치를 계산하여

결측치의 개수가 해당 척도에서 10%가 넘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

된 학생들의 연령 분포는 만 12세에서 15세였

고, 11세인 학생 1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1,636명이

었으며, 남자가 833명(50.9%), 여자가 790명

(48.3%),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13명이

었다.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13.27세(SD=.90),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13.14세(SD=.83)였다.

측정 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JTCI-청소년용)

본 검사는 Cloninger 등(1994)이 개발한 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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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독일의 Goth(2000)가 청소년용으

로 제작한 검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오현숙과

민병배(2004)가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82문항으로, 기질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자극추구, 위험회피, 사

회적 민감성, 인내력)와 성격을 측정하는 3개

의 척도(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질 척도 4개만을 사

용하였으며,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와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 참여한 중

학생 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척도별로 .6

3～.81의 범위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

수는 척도별로 .81～.95로 양호하였다(민병배

등, 2007).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ides

-Depression: CES-D)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성인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그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이주영, 1999; 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 본 척

도는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 상

실, 수면장애 등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 증

상을 4점 척도로 평가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Youth Self Report)

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Youth Self Report(Achenbach & Rescorla,

2001)의 문항을 오경자(2005)가 한국어로 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척도 중 규칙위

반(비행) 소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규칙위반(비

행) 소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6개월 내에 각 항목이 얼마나 자주 일어

났는지에 대해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다. 한국판 YSR에 대한 표준화 연구에서 규칙

위반(비행)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0

이었다.

숨은비행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

청소년의 비행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척

도로 김준호(1990)가 사용한 숨은비행척도를

김정원(199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사용된 비행의 항목들은 김준호

(1990) 등이 정의한 넓은 의미의 비행을 따른

것으로서, 총 25개의 문항에 대해 ‘없다’, ‘1-2

번 있다’, ‘3-4번 있다’, ‘5-6번 있다’, ‘많다’의

빈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2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집단 내에서 우울 및

비행의 정도에 있어 서로 다른 패턴을 지닌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으며,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

한 측정변인(indicator)으로 CES-D 총점과 한국

판 YSR의 규칙위반(비행) 소척도 점수와 LDQ

총점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잠

재계층 분류를 위해 성별, 자극추구(NS), 위

험회피(HA) 기질 점수를 예측변인(predictor,

covariate)으로 모형에 추가한 조건 모형



이주영․오경자 /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 59 -

(conditional model)을 구성한 후 이를 토대로 최

적의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 프로

파일 분석에서는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

려가면서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잠재계

층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 비

교를 실시하였다(Muthen & Muthen, 2000): (1)

BIC와 Adj BIC, (2) entropy, (3)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4) 이론적 해석 가능성.

첫째, BIC와 Adj 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하며, 특히 Adj BIC는 Nylund,

Asparouhov와 Muthen(2007)의 연구에서 잠재계

층의 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entropy는 잠재계

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하나의 잠

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Entropy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며, 대략 0.8

이상이 좋은 분류라고 알려져 있다(Muthen,

2004). 셋째, Lo-Mendell-Rubin의 조정된 χ2 검증

에서는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

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이 검증에서

p값이 유의미하면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선

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해석 가능성

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에서의 잠재계층의

수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

을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 프로

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위해

Mplus 5.0(Muthen & Muthen, 1998-2007)을 사용

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표 1에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

험회피 기질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남녀 간

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있었다. 우울 점수

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으나 비행 점수는

남자가 높았다. 한편, 자극추구 기질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JTCI-청소년용의

한국판 표준화 결과와도 유사하다(민병배 등,

2007). 이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

들에서 성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실시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도 성별을 예

측변인으로 모형에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상관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녀 모두에

서 우울과 비행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여 우울

과 비행이 공존하는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으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

남자

(n=833)

여자

(n=790)
t

우울
14.24

(9.66)

17.42

(11.11)
-6.18***

비행
7.39

(8.10)

6.53

(8.84)
2.04*

자극추구(NS)
19.27

(6.02)

20.17

(6.32)
-2.92***

위험회피(HA)
19.35

(6.61)

19.48

(6.70)
-.39

표 안은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5, **p<.01, ***p<.001.

표 1. 성별에 따른 우울, 비행, 기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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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우울과 비행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r=.24, p<.01; 여자: r=.37,

p<.01). 우울과 비행이 각각 어떠한 기질과 관

련되는지 살펴보면, 우울은 자극추구와 위험

회피 기질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비행은 자극추구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단, 우울은 자극추구보다는 위험회피와 보다

강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극추

구와 위험회피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Cloninger(1987)의 이론대

로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이 입증되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잠재계층의 수 결정

우울과 비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 집

단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패턴의 잠재계층을

확인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우울과 비행이 공존하는 하위집단이 확

인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적의 잠재계층

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개수가 1

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를 구성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에는 성

별, 자극추구, 위험회피가 잠재계층에 대한 예

측변인(predictor, covariate)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조건 모형에 근거하여 잠재계층의 분

류가 이루어졌다. 즉, 특정한 잠재계층으로 분

류될 확률은 부분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Muthen,

2002). 모형 비교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entropy는 6개의 모형 모두가 .80을 넘고 있어

집단 분류의 질(quality)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uthen, 2004). BIC와

Adj 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나

타내는데, 잠재계층의 수가 6개인 모형이 값

우울 비행 자극추구(NS)

비행
.24**

(.37**)

자극추구(NS)
.20**

(.27**)

.42**

(.40**)

위험회피(HA)
.43**

(.48**)

.01

(.02)

.05

(-.03)

표 안은 남자, 괄호 안은 여자
**p<.01

표 2. 우울, 비행, 기질의 상관계수

잠재계층의 수 1 2 3 4 5 6

log likelihood 값 -23788.97 -12560.94 -12305.79 -12164.54 -12101.98 -11990.863

entropy N/A .97 .88 .88 .85 .85

BIC 47651.94 25210.67 24744.78 24506.67 24425.96 24248.126

Adj BIC 47620.17 25172.55 24687.60 24430.43 24330.65 24133.760

Lo-Mendell-Rubin 검증 N/A 925.44** 499.05*** 276.28 122.36+ 86.54

N/A = 해당사항 없음. 해당 모형에서 값이 산출되지 않음.
+p<.10, *p<.05, **p<.01, ***p<.001.

표 3.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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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작았다. 그러나 이 모형은 Lo-Mendell

-Rubin 검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6개의

잠재계층 중에서 한 개의 계층이 오직 11개의

사례(전체 집단 중 0.7%에 해당)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BIC와 Adj BIC의 값이 다음으로 작

게 나타난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인 모형을 최

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잠재계층이 5개인

모형의 Lo-Mendell-Rubin 검증 결과는 p 값이

.06으로 .05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무

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도출된 각 잠재계층의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층은, 우

울 점수의 평균이 10.57, 비행 점수의 평균이

3.97인 집단으로 이 집단은 우울과 비행의 점

수가 모두 낮게 유지되는 정상 집단이었으며,

“정상 집단(normal class)”으로 명명하였다. “정

상 집단”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1,078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65.89%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계층은, 우울 점수의 평균이 25.33, 비행

점수의 평균이 5.90으로 비행 문제는 별로 보

이지 않으나 우울은 평균 이상의 중등도 수

준인 집단이었다. 이 집단은 “중간 우울 집

단(moderate depression class)”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331명(20.23%)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세

번째 계층은, 우울 점수의 평균이 46.00, 비행

점수의 평균이 8.50인 집단으로 우울 점수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본 연구에서

CES-D 46점을 백분위로 환산하면 98.5%ile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임상적 상태를 반영한다.

이 집단은 “심한 우울 집단(severe depression

class)”으로 명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총 44명

(2.69%)이 속하였다. 네 번째 계층은, 우울 점

수의 평균이 16.26, 비행 점수의 평균이 19.88

인 집단으로 우울 수준은 평균 정도였으나 비

행 수준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상위 10% 이

내) “중간 비행 집단(moderate delinquent class)”

이었다. 중간 비행 집단에는 총 135명(8.25%)

이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계층은 연구

자가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우울-비

행 공존 집단(comorbid class)”으로 우울 점수의

평균은 28.10, 비행 점수의 평균은 40.59였으

며, 총 48명(2.93%)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우울-비행 공존 집단”의 특징은 비행 점수의

평균이 상위 1% 이내로 매우 높고, 우울 점수

의 평균 역시 상당히 높다는 점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심한 우울 집단”이 임상적인 수준

의 ‘우울장애’ 집단이었다면, “우울-비행 공존

집단”은 임상적으로 ‘품행장애’에 속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면서 동시에 중등도 이상의 우울

감을 함께 호소하고 있는 집단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개인이 각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이 산출되는데, 개인의 계층

별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에 근거하여

각 개인이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계층

(most likely latent class membership)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분류 결과를 반영하여 계층별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정리

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계층별 사례수가 위

에서 언급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집단에서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정상 집단 11명, 중간 우울

집단 1명, 중간 비행 집단 1명). 각 잠재계층

내에서 남녀 사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상 집단”, “중간 우울 집단”, “중간 비행 집

단”에서는 남녀 사례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정상집단: χ2(1)=12.83, p<.001;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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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집단: χ2(1)=25.65, p<.001; 중간 비행 집

단: χ2(1)=9.67, p<.01), “심한 우울 집단”과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심한 우울 집단: χ2(1)=3.27, ns; 공

존 집단: χ2(1)=.75, ns). 즉, “정상 집단”과 “중

간 비행 집단”에는 남자가 더 많이 포함되었

으나 “중간 우울 집단”에는 여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심한 우울 집단”과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는 남녀가 비슷한 분포로 포함되었다.

표 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비행

공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우울 점수는 “심한 우울 집단”

보다는 낮았으나 “중간 우울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기질 특성에 있어서는 자극

추구 기질이 다른 4개의 집단에 비해 가장 높

았고, 위험회피 기질은 2개의 우울 집단보다

는 낮았으나 “정상 집단”보다는 높고 “중간

비행 집단”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

앞서 결정된 최종 모형에서 성별과 자극추

구, 위험회피 기질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았다. 5개의 잠재계층을 번갈아가며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4개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별과 자극추

구, 위험회피 기질 중 어떠한 변인이 각 잠재

계층을 유의미하게 설명, 예측할 수 있는지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표 4에 제시한 방식대로 집

단을 구분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고, 5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된 조건 모형에서

산출된 것이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에 따라 “우울-

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

펴보기 위해 기준집단을 “우울-비행 공존 집

정상 집단1

(n=1,067)

중간 우울

집단2

(n=330)

심한 우울

집단3

(n=44)

중간 비행

집단4

(n=134)

우울-비행

공존 집단5

(n=48) F
사후검증

scheffé
남자

(n=592)

여자

(n=475)

남자

(n=119)

여자

(n=211)

남자

(n=16)

여자

(n=28)

남자

(n=85)

여자

(n=49)

남자

(n=21)

여자

(n=27)

우울
10.38

(5.51)

10.60

(5.29)

26.60

(5.69)

26.73

(6.02)

48.69

(5.83)

46.93

(6.28)

14.59

(7.34)

19.24

(7.81)

25.10

(11.11)

30.78

(10.41)
847.42*** ①<④<②=⑤<③

비행
4.65

(3.60)

3.23

(3.15)

6.43

(4.22)

5.73

(4.46)

7.49

(5.76)

9.35

(7.11)

19.52

(4.70)

21.73

(4.79)

40.81

(9.76)

40.27

(10.24)
1237.34*** ①<②<③<④<⑤

자극

추구(NS)

17.89

(5.54)

18.32

(5.75)

20.90

(5.20)

22.20

(5.98)

21.00

(5.79)

21.64

(7.00)

24.40

(5.21)

25.00

(4.52)

27.95

(5.96)

27.00

(6.41)
81.26*** ①<②=③<④<⑤

위험

회피(HA)

18.10

(5.99)

16.93

(5.89)

24.89

(5.83)

24.29

(5.69)

30.19

(7.64)

29.39

(5.49)

17.95

(5.53)

17.86

(7.02)

21.57

(6.54)

19.81

(7.14)
120.68***

①=④, ④=⑤

①<⑤<②<③

표 안은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1

표 4. 각 잠재계층의 성별에 따른 우울, 비행, 기질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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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설정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결과를 보면, 성별은

“우울-비행 공존 집단”을 설명해주지 못하였

다. 한편, 자극추구 기질의 경우, 자극추구 점

기준집단: 정상 집단 (normal class)

(n=1,078, 65.89%)

중간 우울

(n=331, 20.23%)

심한 우울

(n=44, 2.69%)

중간 비행

(n=135, 8.25%)

우울-비행 공존

(n=48, 2.93%)

성별 .87*** 1.02** -.47 .38

자극추구(NS) .12*** .13** .20*** .31***

위험회피(HA) .19*** .35*** .02 .12***

기준집단: 중간 우울 집단 (moderate depression class)

정상 심한 우울 중간 비행 우울-비행 공존

성별 -.87*** .15 -1.34*** -.49

자극추구(NS) -.12*** .01 .08*** .19***

위험회피(HA) -.19*** .15*** -.17*** -.08*

기준집단: 심한 우울 집단 (severe depression class)

정상 중간 우울 중간 비행 우울-비행 공존

성별 -1.02** -.15 -1.49** -.64

자극추구(NS) -.13** -.01 .07 .18**

위험회피(HA) -.35*** -.15*** -.33*** -.23***

기준집단: 중간 비행 집단 (moderate delinquency class)

정상 중간 우울 심한 우울 우울-비행 공존

성별 .47 1.34*** 1.49** .85

자극추구(NS) -.20*** -.08*** -.07 .11**

위험회피(HA) -.02 .17*** .33*** .10*

기준집단: 우울-비행 공존 집단 (comorbid class)

정상 중간 우울 심한 우울 중간 비행

성별 -.38 .49 .64 -.85

자극추구(NS) -.31*** -.19*** -.18** -.11**

위험회피(HA) -.12*** .08* .23*** -.10*

*p<.05, **p<.01, ***p<.001.

표 5.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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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다른 4개의 집단에 비해 “우울

-비행 공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정상 집단”과 “중

간 비행 집단”보다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 나타난 잠재계

층에 대한 각 변인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의 경우, “정상 집단”보다

“중간 우울 집단”과 “심한 우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중간 비행 집단”보다 “중

간 우울 집단”과 “심한 우울 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둘째, 자극추구 기질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상 집단”보다는 나머지 4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자극추구 기질이 강할

수록 “중간 우울 집단”보다 “중간 비행 집단”

과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높은 자극

추구 기질은 “우울-비행 공존 집단”을 나머지

4개 집단 모두로부터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극추구 기질이 개인의 비

행 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암시하며, 그 중에서도 “우울-비행 공존 집

단”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위험회피 기질은 점수가 높을

수록 “정상 집단”보다 “중간 우울 집단”, “심

한 우울 집단”,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중간 우울 집단”보다 “심한 우울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을 높였고, “중간 비행 집단”에 비해

“정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이 개인의 우울 정도를 설명하는 매우 유

용한 변임임을 시사하는데, 특히 위험회피 기

질은 “중간 우울 집단”에 비해 “심한 우울 집

단”을 잘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우울 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특성으로 생각된

다. 또한,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정상 집단”과

“중간 비행 집단”보다는 높은 위험회피, “중간

우울 집단”과 “심한 우울 집단”보다는 낮은

위험회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우울과

같은 내재화 장애와 비행이나 품행문제와 같

은 외현화 장애가 빈번하게 동시-발생(co-occur)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라 잠재 프로파

일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두 장

애가 공존하는 집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한, 공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고유한

기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공존장애와 관련되

는 성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울과 비행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가 독립적인 차원의 문제

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우울과 비행이 어떠한 관련성

을 지니는지, 어떠한 문제가 선행하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했던 Wiesner(2003)의 연구에

서는 남자의 경우 비행이 이차적인 우울을 유

발하지만 여자의 경우 비행과 우울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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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횡단 자료

에 근거한 것으로 이와 같은 시간적인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울과

비행이 공존하는 집단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울

과 비행간의 상관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았다는 점인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초

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

에게서 두 장애의 관련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

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공존장애의 성차에 대

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울과 비행의 정도에 있어서 서

로 다른 패턴을 지닌 잠재계층을 확인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하위집단이 발견되었으며 우울과 비행이 공존

하는 집단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한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는 48명

(2.92%)이 속하였는데, 이들은 나머지 4개 집

단보다 월등히 많은 비행 문제를 보였으며,

우울 증상에 있어서도 중등도의 우울 문제를

나타냈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우울-비행

공존 집단”은 ‘임상 집단’으로 분류될 만큼의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하위집단으로 판단되었

으며, 우울과 비행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4개 하위집단에 비해

그 양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대상의 대다수(약 65%)는 우울과 비행의 문제

를 보이지 않는 “정상 집단”에 속하였으며, 약

20%의 학생이 중등도의 우울을 호소하는 “중

간 우울 집단”에 속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우울의 자기보고 점수가 임상 범위(clinical

range)에 속하는 “심한 우울 집단”도 확인되었

는데, 이들이 비록 44명(2.69%)에 그치긴 했지

만 우울 점수의 평균이 상위 2% 이내에 속해

즉각적인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판

단되었다. 연구 대상의 약 8%는 거짓말이나

무단결석, 흡연 등의 경미한 일탈 행동과 다

양한 규칙 위반 행동을 보이는 “중간 비행 집

단”에 속하였고, 이들은 평균 수준의 우울감을

함께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한 비행 집

단”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

가 일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일 수 있다. 즉, 순수하게 비행 문제만이 높

게 나타나는 집단의 경우, 이미 학교 장면에

서 탈락되어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자퇴

나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아 정규 학업 과정을

밟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가장 심한 비행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우울-비행 공존 집단”으로 분류된

결과는 실제로 일반 지역사회에서는 상당수의

비행 청소년들이 우울을 함께 호소하고 있음

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일반 학교 장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들이 순수하게 일탈 행동만을 보이는 학생들

이기 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문제 이면

에 정서적 문제를 함께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임상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속한 남녀 성비를

비교한 결과, 남자가 21명, 여자가 27명으로

남녀 분포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개인별 사후 확률에 근거하여

집단을 분류하기 전에 실시된 다항 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대한 성

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공존장애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서 더 많이 관찰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주영, 1999; Wolff & Ollendick, 2006)과 상반된

다. 본 연구에서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속

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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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첫째, Zoccolillo(1992)에 따르면, 우울과 비행의

공존장애는 남자의 경우 청소년기 이전에 가

장 높게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여자의 경우 청

소년 중기 이후부터(만 13세 이후) 공존장애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로,

만 15세 이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Wiesner와 Kim(2006)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비

행의 동시 발생 비율이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즉, 공존장애의 성차는 연구

대상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

데, 본 연구에 포함된 학생들은 만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

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공존장애의 비율이 감

소하는 추세에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그 비

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결과적으로 남자

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여

학생들의 비행 문제 발생 시기가 비교적 빠르

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구에서 이루

어진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공존장애를

보이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더 많았던 이유

는 이들이 여자에 비해 보다 이른 시기에 품

행장애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품행장애가

이차적인 우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 12세와 13세의 비행

점수를 살펴본 결과, 만 12세에는 남자의 비

행 점수가 여자보다 약간 높았으나(남자: 평균

=6.06, 표준편차=7.70; 여자: 평균=5.51, 표준

편차=7.65), 13세에는 남자와 여자의 점수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남자: 평균

=6.87, 표준편차=7.21; 여자: 평균=6.67, 표준

편차=8.84),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의 비행

수준이 이미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

로 보인다. 즉, 초기 청소년기만을 놓고 볼 때,

비행 수준은 이미 여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우울이 서서히 증가하

고 있는 남학생들의 빈도와 우울 수준이 남학

생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여학생들의 비행 문

제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결과적으로 남

녀간의 공존장애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어진

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서구와 우리나라

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Weisz,

Suwanlert, Chaiyasit, Weiss, Achenbach와 Eastman

(1993)의 연구에 따르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외현적인 공격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억제되는 반면, 자기 통제와 정서적

억압 등은 격려되는 바, 겉으로 드러나는 비

행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서구에 비해 낮다.

이러한 동양 문화권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남학생들은 서구의 남학생들에 비해 외현적인

비행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공존장애 비율에 있어서도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 남학생들의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

디까지나 초기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으로 추

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연구들에서

재차 검증될 필요가 있다.

기타 4개 잠재계층의 성비를 살펴보면, “중

간 우울 집단”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

게 많이 포함되었으며, 반대로 “중간 비행 집

단”에는 남자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포함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품행장애는 여

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고(Robins &

Price, 1991), 반대로 우울의 유병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다(Lewinsohn, Hops, Roberts, Seeley, &

Andrews, 1993)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

다. 하지만, “심한 우울 집단”의 경우 남자가

16명, 여자가 28명으로 여자가 더 많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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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은 아니었다. “심한 우울 집단”의 경우, 비록

해당 집단에 속한 남녀의 수에 있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항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

가 “정상 집단”과 “중간 비행 집단”에 비해

“심한 우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나 “심한 우울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있

어서는 성별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우울-비행 공존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실시한 다항 로지

스틱 분석에서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자극추구 기질은 나머지 4개의 집단

으로부터 모두 공존장애 집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공존 장애 집

단”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공

존장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심한 비행 집단”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반사회적인 특성이 강한 집단과

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일반 지역사

회 장면에서는 높은 자극추구 기질이 우울-비

행 공존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정

상 집단”과 “중간 비행 집단”에 비해 공존 집

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중간

우울 집단”과 “심한 우울 집단”에 비해서는

공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우울-

비행 공존 집단”은 강한 자극추구 기질과 중

등도 이상의 위험회피 기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Cloninger(1987)에 따르면, 높은 자극추구

특성과 높은 위험회피 특성이 만나는 경우 매

우 취약한 기질적 프로파일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새롭거나 인상적인 것을 접했을 때 쉽

게 마음이 끌리는 동시에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위험

한 요소들에 주목하면서 위축되고 긴장하는

모습을 지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

소 걱정과 갈등이 많으며, 남들에게는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 정서

적으로도 불안정하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신경질이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 Rettew

등(2008)은 이러한 프로파일을 ‘밀고/당기는 패

턴(push/pull pattern)’이라 표현하면서 이 같은

패턴을 지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극

렬한 갈등 상황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모두 높은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에 취약하며, 그 결과 우울과 비행이라는

상반되는 장애를 동시에 나타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모두 높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의 깊은 관찰

을 기울일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의 기질적 특성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필

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안하는 결과이기도 하

다. 단,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모두 높

다고 하여 반드시 임상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기질이 모두 높은 사람

들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높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 반드시 공존장애에 연결된다

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확인한 공존장애의 기질 프로파일이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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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로는 우선 잠재 프로파일 분

석의 적용을 들 수 있겠다. 최근까지 많은 연

구들에서 다소 임의적인 절단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집단을 분류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는 연구자가 관심을 둔 주요 변인들과 관련한

집단 내의 이질성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

해 보다 자연스럽게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추후 다양한 임상 연구들에서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한 2개의 기질 특

성들은 우울과 비행이 공존하는 집단을 설명

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임상 장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기질 평가 시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비록 평가 당

시에는 공존장애의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공존장애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공존장애가 단순

히 한 가지 장애에 의해 다른 장애가 이차적

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라 공존장애만의

고유한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기

질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려 한 시도도 본 연구

의 또 다른 의의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

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를 다양한

연령대에 적용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성차와 관련해서는 연령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넓은 연령대를 포함시켜 공존장애의 양상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토대

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공존장애가 어떠한 경

로를 거쳐 형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즉, 우울과 비행 중 어떤 문제가 선

행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은 종단 자료에

서 답할 수 있는 연구 문제이다. 따라서 우울-

비행 공존장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론

이나 발달적인 특징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

문에만 의존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임상적인

수준의 증상을 보인 사례들에 대한 타당성 확

보가 충분하지 않다. “심한 우울 집단”에 속한

사례들이 실제로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만

족시키는 임상 집단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면접이 이루어지거나 교차 타

당화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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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ender on Adolescent

Depressive-Delinquent Comorbid Class: A Latent Profile Analysis

Joo-Young Lee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depressive-delinquent comorbid group in early adolescence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temperament and gender for this group. A total of 1,636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 latent profile analysis(LPA) was executed resulting in five latent classes:

“normal”, “moderate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moderate delinquency”, and “comorbid”. Through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comorbid” class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high Novelty

Seeking(NS) and high Harm Avoidance(HA). Gender did not significantly explain the “comorbid” class,

perhaps due to the ages of the subjects as well as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ny delinquent adolescents actually experience meaningful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Further, their high novelty seeking and high harm avoidance tendencies predispose them to

greater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by arousing everyday conflicts and ambivalenc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have been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delinquency, comorbidity, temperament, gender, latent profile analysis


